
 

우크라이나 청소년 삼보 대회 진행 

 

 

우크라이나 19개 지역을 대표하는 350명 이상의 청소년 삼보 선수들이 9월 4~6

일간 오데사 주 카롤리노-부가즈에서 진행된 대회에 참가하였다. 

 



바딤 로가치 우크라이나삼보연맹 회장은 “모두 오랜 코로나 격리 이후 대회장에

서 모이게 되어 기쁩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 선수권대회는 9월 카롤리노-부가즈

에 계획된 3개 대회 중 첫 대회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선수권대회와 카데트 

대회를 진행합니다. 해당 대회 우승자들은 유럽 및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가

집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뛰어난 수준의 대회를 조직한 오데사주 삼보연

맹의 알렉산드르 아젤렌코, 바히드 사비로프 공동회장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심판 세미나도 진행되어 국제삼보규정 변경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

다. 20개 지역을 대표하는 40명 이상의 심판들이 우수 국제삼보심판이 진행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에 참여하였다.  



 

아나톨리 칸투르 우크라이나삼보연맹 심판위원장은 “코로나 제한조치에도 불구하

고 세미나 참가 신청을 한 모든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일간 이

론 및 실습을 아우르는 알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젊은 심판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했는데 세대교체가 중요한 만큼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 삼보 

메달리스트들이 있다는 점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각 지역에 삼보 지도자 교육이 

활발한 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데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하르코프 지역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지난 대회들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심판들의 역량이 충분

해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